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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백령·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도전장

- 환경부에 국내 후보지 신청서 제출 -

-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 2024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백령·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

공원 인증 첫 관문인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해 6월 30일 환경부에 후

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.

환경부의 「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지침」(2016. 10.)에 따

라, 후보지 신청서에는 백령·대청 지질공원의 일반현황과 지질유산 

및 지질보존, 지질공원 기반시설, 잠재력,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

로 알려졌다.

시는 2019년 7월 10일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약 4년 동안 기반 시

설 조성 및 확대, 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의 관광 환경 향상을 위한 

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지질공원 사업을 추진해 섬 주민은 

물론 관광객들이 이들 지역의 지질 유산 가치에 공감하고 자발적 보

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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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이번 후보지 신청서에 기존 국가지질공원의 공원 영역과 지질명

소를 확대했다. 섬 생활과 밀접한 해양까지 공원 영역으로 포함했으

며, 지질공원 내 지질명소는 기존 10개소(백령5, 대청4, 소청1)에서 20

개소(백령9, 대청6, 소청5)로 확대해 신청했다.

올해 환경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후

보지로 선정되면, 내년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

할 계획이다. 이후 2025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받

은 후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면, 2026년 유네스코 세

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게 된다. 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것

은 해당 지역이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와 함께 생태적, 문화적으로 

뛰어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”한다며 “유

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달성해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의 가치

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생태 지질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

성을 확보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란 유네스코의 3대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로 

규제를 통한 보호가 아닌 인식증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통한 자발

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로 전 세계 48개국 195개(국내 5개) 세계지질

공원이 인증돼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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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 

백령·대청 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하나인 두무진에 나타나는 10억 년 전 퇴적층


